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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생양파 ‘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’ 속도 높인다

- 수확 기종 선발·육묘 환경 개선으로 일관기계화 체계 갖춰 -

- 지난해 기계정식 3.2ha 추진…올해 10ha 이상 확대 목표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

제주 서부지역 양파 재배 여건에 맞는 일관기계화 체계를 마

련하고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나선다.

 ❍ 양파는 파종·육묘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

요한 노동집약적 작물이다.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과 생

산비 절감을 위해 2025년부터 22억 원을 투입해 서부지역을 

중심으로 ‘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

다. 

 ❍ 지난해에는 농협과 작목반 등 4개 단체에 15종 62대의 농기

계를 도입하고 3.2ha에서 기계정식을 추진했다. 그 결과 정

식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0a당 48.2% 절감했다. 

❑ 올해는 조생양파에 적합한 수확 기종을 선발하고 육묘 환경을 

개선해 ‘모판파종 → 육묘 → 기계정식 → 방제 → 줄기절단 

→ 기계수확’으로 이어지는 서부형 양파 일관기계화 체계를 

갖췄다. 

 ❍ 제주 서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조생양파는 조직이 약해 

기계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상품성에 영향을 줄 수 

있어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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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이에 지난 5월 수확 시연회와 두 차례 자체 검증을 거쳐 조

생양파에 적합한 굴취·수확 기종을 선발했다.

 ❍ 또한 육묘 받침대와 트레이 세척기 등을 도입해 병해충 발생 

위험을 줄이고, 기계정식에 적합한 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

수 있도록 육묘 환경을 개선했다.  

❑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기계정식 면적을 10ha 이상으로 

확대하고 ‘양파 기계정식 모델농장’을 선정·운영해 일관

기계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.

 ❍ 모델농장을 중심으로 기계정식부터 재배관리, 수확까지 단계

별 기계작업을 적용하고, 농가 대상 현장 지도와 기술교육을 

통해 기계화 재배기술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. 

❑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

계화 체계를 갖춘 만큼, 앞으로 현장 적용과 기술지원에 중점

을 두겠다”며 “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고 양파 기

계화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
말했다. 


